
장려금 종류 지원 대상 지원 금액

고고
용용
안안
정정

워라밸일자리

장려금

(소정근로

시간단축제)

근로자(주35시간이상, 6개월이상근무)의 근로시간 

단축을 1개월(법정임신기 2주)이상 허용한 

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

➊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

➋근로자 요청으로 주15~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

➌전자·기계적방식의 근태관리

임금감소액 보전금 3개월단위, 지원수준

20만원 이상
임금감소액보전금 20만원

+ 간접노무비30만원

20만원 미만 간접노무비30만원

 *�지원한도: 직전연도말 피보험자수의 

30%(3~30명)

 *�임금감소액 보전금: 근로시간 비례하여 

산정한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임금액

워라밸일자리

장려금

(실근로시간단축제)

[공모형]

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

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

이상 단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
※ �소정근로시간: 근로계약서 상 약정한 근로시간 

(1일 8시간이내) 

실근로시간: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

【지원금액】 �단축시행일부터 1년, 1인당 

월30만원

【지원한도】 �지원대상 근로자의 30%            

(10명 이하 3명, 최대 100명한도)

일·가정양립

환경개선 지원

[공모형]

[유연근무 장려금]

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활용을 허용한 

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

선택근무, 재택·원격근무, 시차출퇴근제 활용
※ �시차출퇴근은 육아기(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 

자녀를 둔 근로자만 지원

유 형  1개월 지급액 최대지급액

재택·원격
15만원

(월 6~11일 활용)
30만원

(월12일이상)
360만원

선택근무
30만원 

(월 6시간이상 단축,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)
360만원

시차출퇴근
10만원

(월 6~11일 활용)
20만원

(월12일이상)
240만원

* 육아기자녀를 둔 근로자 재택·원격, 선택근무는 10만원 추가지원

[일·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]

➊�재택·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

필요한 시스템, 설비, 장비 등을 구입, 설치하는 

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

➋�유연근무 활용을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

설치하려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

사업주
※ �PC, 노트북 등 통신장비, 건물·토지의 구입·입차비용은 

지원제외

【재택·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】

 투자비용의 50~80%,  최대 2천만원

【유연근무 인프라】  

투자비용의 70%, 연 250만원(3년치 지원)

출산육아기고용안정

장려금

(육아휴직, 육아기 

근로시간단축 

지원금)

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

우선지원대상기업 

【지원금액】 월 30만원

 * �지원특례: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

육아휴직 3개월 이상 연속 허용시 첫3개월 

월 200만원

근로자에게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

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

【지원금액】 월 30만원

 * �사업장 최초~세번째 부여자 인센티브 

10만원 추가

출산육아기고용안정

장려금

(대체인력 지원금)

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, 유산 사산휴가, 

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, 시작전 

2개월이 되는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

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

【지원금액】 월 80만원

 * 단, 인수인계기간(최대 2개월) 월 120만원

□ 서울관악고용복지+센터(www.work.go.kr/seoulgwanak) 공지사항 참조

2024년 고용장려금, 고용노동정책 ▶ 공모사업은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⇒ 고용센터 승인 후 사업 시행시 지원

□ 문의 : ☎ 1350

지원금 신청

바로가기

유연근무지원

바로가기

육아휴직제도

- �(육아휴직급여)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% 

급여로 지급 (상한 150만원, 하한 70만원)

- �(3+3 → 6+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)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, 첫 6개월에 

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(통상임금 100%, 200~450만원)


